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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frequency and competency in care services by length of 
job experience and level of service difficulty among direct care-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design was used and data for 383 care-workers were analyzed. The 
case workers were recruited from 29 nursing homes located in different areas of Korea. Results: Mean age of 
care-workers was 53.42±7.14, (M±SD) scores for frequency and competency were 4.08±0.59 and 3.92±0.66,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requency of long term care services, but competen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length of job experience (t=-3.27, p=.001). For level of service difficulty, frequency of long 
term care service was highly significant only for level 5 service difficulty (t=-2.70, p=.007), but competency 
case-workers with over 3 years of job experience was highly significant for level 3 (t=-3.00, p=.003), level 4
(t=-3.61, p<.001), and level 5 (t=-3.78, p<.001) service difficulty.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competency 
of long term care service is significant by length of job experience and a high level of service difficulty, thus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assigning roles for direct care-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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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에 시작되어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신체수발과 가사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정신적 또

는 신체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그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1]. 요양보호사는 종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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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이 해오던 서비스의 기능과 지식수준

을 강화하여 만들어진 국가자격이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

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을 두었다[2].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국가 자격 시험제도가 신설되어 장기요양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요

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과 숙련

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요양

보호사제도는 노인의 의료비 및 가족부양의 부담감을 감소시

키고, 서비스 수발자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회경제적 효과뿐

만 아니라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로 품격 있는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4]. 하지만 이러

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자격이나 업무와 관련

된 많은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노인 부양 업무가 단순한 

육체노동이나 경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어서 240

시간의 교육시간이 노인의 신체수발과 기본건강상태를 확인

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안정

한 고용상태와 높은 노동 강도와 같은 노동환경의 문제, 요양

보호사의 낮은 직무 만족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일반인들

의 인식 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모호한 업무 내용과 범위

에 대한 규정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5-7]. 

특히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은 요양

보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 간의 차이

가 커서 역할 갈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6]. 요양

보호사의 주요 업무는 노인요양시설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식사 수발과 같은 신체수발업

무와 식사 준비하기, 청소 및 세탁과 같은 가사지원 업무, 그리

고 가족에게 노인 부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족부양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는 등 기타 업무로 나눌 수 있다[1]. 노인

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건강관리와 신체수발 서

비스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반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는 

신체수발 업무와 함께 가사지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약 복용을 지원하거나 응

급처치를 하는 것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뿐만 아니라 세

탁하기, 시장보기와 같이 종전의 생활지도원이 해오던 낮은 

수준의 기능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들도 있다. 그러나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업무라 할지라도 요양보호사의 업무들은 개인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인격적 케어이어야 하고 

대상 노인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자립 지원이어

야 한다[7]는 면에서 기존의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이 했

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최근 들어 요양보호

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요양보호사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5,7,8]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는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요

양보호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직종으로 일본의 

개호복지사와 홈핼퍼, 독일의 노인수발사와 노인수발보조사, 

국가직업자격(National Vacational Qualification, NVQ)에 

의해 나눠지는 영국의 케어전문인력 2등급과 3등급 등이다

[9]. 일본의 개호복지사와 홈헬퍼, 독일의 노인수발사와 노인

수발보조사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직종의 자격요건과 업무분담 및 업무의 위계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와 차이가 있다[9]. 일본

의 경우 개호복지사는 시설 및 재가에서 요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홈헬퍼는 재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고[8,10], 독일

의 경우 노인수발보조사의 역할은 노인수발사의 보조적인 인

력으로 활용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요

양업무를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같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과 역할에 위계를 두고 업무

를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치매 특별등급의 신설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치매 특별등급의 신설은 치매 

환자 케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고[12], 3차 치매 관리종합계획에서는 중증치매 환

자의 가정관리를 위해 24시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13]. 

이러한 변화는 요양보호사에게 일반 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

인에 대한 관리와 같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범위와 요구되는 역할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 요양

보호사가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숙련되게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분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는데 Cho [14]는 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 기법을 이용하여 업

무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빈도를 비교하였고, Park와 Mun 

[15]은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를 이용하

여 요양업무의 속성을 분석하여 노인요양의 구체적인 직무를 



Vol. 19 No. 2, 2017 137

시설 요양보호사의 실무경력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빈도와 숙련도, 난이도의 차이

분석하였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

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과 업무의 속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

라 재가와 노인요양시설에서 수행되는 요양업무의 특성, 장기

요양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에 따른 업무 분석, 요양 업무의 빈

도 및 숙련성의 정도, 요양업무 관련된 장애요인 등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연구로 Jung [16]의 연구에서는 

근무기간이 긴 경력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과 접촉하는 시간

이 많아 노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상자에게 문제가 발생했

을 때 대처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경력 요양보호사

에게 숙련도가 높은 요양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요양의 경험과 경력이 길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숙련도가 

낮은 요양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업무의 위계에 따른 

역할 분담은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Byun 등[9]의 

연구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업무는 업무의 위계에 따라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통

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경력개발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

들고 이후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매케어와 같이 숙련된 요양서

비스가 필요한 경우 치매 노인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

처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케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국가들처럼 일정 기

간의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 

치매노인을 케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요양시설의 종류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분

담에도 차이가 있는데 장기요양 시설 요양보호사는 재가 요양

시설의 방문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담당영역이나 역할 범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타 직종에 비해 업무 만족도가 

낮고 이직 의도가 높아 요양보호사의 자긍심 고취 및 이직 방

지를 위한 승급체계 및 경력 사다리 개발 등의 역량 강화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고 하였다[3]. 하지만 현재까지 요양보

호사의 승급체계나 경력 개발에 대한 제도적 마련은 이루어지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의 내용이나 업

무 범위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분석하

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 한 후 요양

보호사의 실무경력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빈도

와 숙련도를 분석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연구목적 

 시설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시설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

를 파악한다.

 실무 경력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 및 숙련도 

차이를 확인한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 한 후 요양

보호사의 실무 경력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장기요양서

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앙치매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치매전문

인력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의 자료 일부를 분석한 연구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

공 빈도와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자

 설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

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대상자와 대상자의 근무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근무경력, 현재 고용 형태, 근무시설의 

위치와 입소정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임상경력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임상경력을 현 근무지를 포함한 

총 임상경력을 ‘개월’로 기입하게 하였고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경력 요양보호사와 3년 미만의 경력 요양보호사로 분

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는 간호사나 다른 

직종들과 다르게 경력에 따른 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경력을 구분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

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 상급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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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나 승진 과정에 지원할 때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지

원할 수 있다[17].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유

사한 일본의 사례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3년을 경력을 나

누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조사

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직무분석표를[1] 이용하여 요양보호

사의 업무를 분류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분석표는 요양보

호사의 6가지 업무와 각 업무에서 파생된 35개의 작업으로 분

류 되어 있고 각 작업에 대해서 작업의 난이도, 중요도, 빈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신체수발” 책무 중 “신체청결지원하기 작업의 

경우” 난이도 3점, 중요도 3점, 빈도 5점이다[1,14,18]. 직무분

석표에서 제시한 요양보호사의 요양 업무는 신체 청결지원하

기, 식사 수발하기와 같은 6개의 신체수발 지원업무와 건강상

태 체크하기, 영양 식단 관리하기, 약 복용 지원하기와 같은 7

개 항목의 건강관리업무가 있으며, 식사 준비하기, 청소하기

와 같은 6개 항목의 가사활동 지원업무, 여가활동 지원하기, 

상담하기와 같은 5개 항목의 정서 지원업무, 활동일지 작성하

기, 업무 보고하기와 같은 5개 항목의 행정업무, 보수교육 참

여하기, 대인관계 기술 습득하기와 같은 6개 항목의 자기개발

업무가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는 35개 항목으

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분석표에서 

제시한 요양업무의 빈도를 참고하여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수

행하고 있는 요양서비스의 제공 빈도를 숙련도와 함께 조사하

기 위해서 각 항목을 질문 문항으로 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빈도와 숙련도를 조사하였다. 업무빈도에서 최근 1

년 동안 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 1점, 항상 하고 있으

면 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1], 업무 숙련도에서는 해당 업

무를 매우 못한다고 인식하면 1점, 매우 잘한다고 인식하면 5

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1].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빈도와 높은 숙

련도를 의미한다.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를 

확인한 35개 항목의 Cronbach's ⍺는 .92였고 장기요양서비

스 숙련도를 확인한 35개 문항의 Cronbach's ⍺는 .97이었다. 

요양보호사 직무분석표에서 제시한 요양서비스의 업무는 

난이도가 1점인 업무에서 부터 5점인 업무까지 다양하여 실제

로 요양보호사의 실무경력에 따라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업무

를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 지, 얼마나 숙련도 높게 수행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무분석표를 바탕으로 요양서비스의 업

무를 난이도 별로 분류하였다. 난이도 별로 분류한 업무를 바

탕으로 실무경력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

공 빈도와 숙련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1,14,18]. 요양보호사

의 작업 중 업무 난이도 1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은 없었고 업무 

난이도 2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은 청소 ․ 세탁하기, 시장보기, 

외부 업무 지원하기 등 총 3문항이며, 업무 난이도 3단계에 해

당하는 작업은 옷 갈아입히기, 건강상태 체크하기, 약 복용 지

원하기, 식사 준비하기, 주거환경 관리하기, 외출 원조하기, 여

가활동 지원하기, 정보 전달하기, 활동일지 작성하기, 업무 보

고하기, 사례 기록하기, 회의 참석하기, 장례 지원하기, 연수 

참여하기 등 총 14개 문항이다. 업무 난이도 4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은 신체청결 지원하기, 식사 수발하기, 이동 지원하기, 영

양 식단 관리하기, 의료기구 활용하기, 말벗 대화하기, 보수교

육 참여하기, 대인관계 기술 습득하기, 상담 기법 습득하기, 컴

퓨터 능력 습득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등 총 11개 항목이며, 

업무 난이도 5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은 대소변 수발하기, 목욕 

지원하기, 재활운동 보조하기, 응급처치하기, 욕창 관리하기, 

상담하기, 임종 준비하기 등 총 7문항이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본 논문의 교신저자가 중앙치매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치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 내용의 표

준화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치매 전문 인력

의 현황, 문제점 파악 및 고령선진국의 모델 검토 등을 통하여 

국내에 맞는 치매 교육과정과 인증방안 개발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치매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H 대학교 의

학연구 지원센터의 기관생명 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HY 1- 

14-010)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치매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 안내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때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진행 도중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서면

으로 동의를 한 후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 종

료 후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였다. 자

료수집방법으로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요양보호사 수를 고려하여 각 지역 대상자 수를 정한 후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을 무작위 선정하

였다. 선정된 서울, 경기,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지

역에 위치한 63개 장기요양기관에 중앙치매센터의 설문 협조 

공문을 통해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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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Long Term Care Facilities (N=3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Age (year) ≤29 
30~39 
40~49 
50~59 
≥60
Missing

 2 (0.5)
11 (2.9)

 76 (19.8)
196 (51.2)
 65 (17.0)
33 (8.6)

53.42±7.14

25~70

Gender Female
Male 
Missing

346 (90.3)
33 (8.7)
 4 (1.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Missing

 68 (17.8)
236 (61.6)
 54 (14.1)
25 (6.5)

Length of job 
experience 
(month)

＜36
≥36

162 (42.3)
221 (57.7)

1~192

The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Temporary
Missing

188 (49.1)
190 (49.6)
 5 (1.3)

The number of 
residents in 
facilities

≤10
11~30
31~50
51~100
≥101
Missing

 3 (0.8)
 70 (18.3)
34 (8.9)

207 (54.0)
 63 (16.4)
 6 (1.6)

Location of 
facilities

Seoul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Jeolla-do

135 (35.2)
 86 (22.5)
 49 (12.8)
 59 (15.4)
 53 (13.8)
 1 (0.3)

별 전화하여 기관장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진행에 동의한 33곳의 

시설에 설문을 발송하였으며 29개의 시설에서 설문지 회수가 

완료되었다. 설문 배포는 각 시설 담당자들의 협조를 받아 우

편 및 이메일을 통해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각 시설장에게 

배포된 반송용 밀봉 봉투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

한 후 반송봉투에 설문지를 넣고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장이 각 설문지를 모아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법을 통해 설문

지를 수거하였다. 총 559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배포된 

설문지 회수율은 83.2%(465부)였고 회수된 설문 중 주요 변수

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82부를 제외한 383부를 최종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요양업

무별 서비스 제공빈도와 숙련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

다. 실무 경력에 따른 요양 서비스 제공 빈도 및 숙련도 차이와 

실무경력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

련도의 차이는 독립 T 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와 대상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3.42±7.14

세로 연령대별로는 50~59세가 196명(51.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자가 346명(90.3%)이었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가 236명(61.6%)으로 과반수 이상

이었다. 대상자의 경력에서 36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는 221

명(57.7%)으로 나타났다. 근무시설의 입소 정원은 51~100명

인 시설이 207명(54.0%)이었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88

명(49.1%)이었다(Table 1). 

2.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별 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

요양보호사의 직무분석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

도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08±0.59점이었으며 신체수발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가 4.77±0.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

기 개발업무 수행 빈도가 3.42±0.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장기요양서비스별 숙련도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92 

±0.66점으로, 신체수발서비스가 4.28±0.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숙련도가 3.44±0.8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실무 경력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 및 숙련도 

요양보호사의 경력별 서비스 제공 빈도는 경력 3년 이상의 

요양보호사에서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관

리 서비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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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Frequency and Competency in LTC Services by Length of Job Experience (N=383)

LCT services

 Frequency by length of job experience  Competency by length of job experience

＜3 year
(n=162)

≥3 year
(n=221)  t (p)

＜3 year
(n=162)

≥3 year
(n=221) t (p)

M±SD M±SD M±SD M±SD

Physical assistance 4.75±0.45 4.80±0.49 -0.91 (.364) 4.09±0.66 4.42±0.67 -4.80 (＜.001)

Health management 4.09±0.79 4.26±0.71 -2.21 (.028) 3.76±0.79 4.05±0.76 -3.71 (＜.001)

Housework assistance 3.88±0.81 3.92±0.89 -0.37 (.714) 3.93±0.80 4.03±0.81 -1.20 (.231)

Psychological support 4.00±0.75 4.14±0.78 -1.74 (.083) 3.83±0.76 4.07±0.74 -3.16 (.002)

Administrative work 4.11±0.70 4.11±0.68 -0.04 (.970) 3.77±0.79 3.96±0.75 -2.44 (.015)

Self development 3.36±0.95 3.46±0.93 -1.05 (.294) 3.39±0.86 3.48±0.85 -0.91 (.364)

Total 4.04±0.58 4.11±0.59 -1.21 (.227) 3.79±0.67 4.01±0.64 -3.27 (.001)

LTC=Long-term care.

Table 2. Frequency and Competency in LTC Services 
(N=383)

Variables
Frequency  Competency

M±SD M±SD

Physical assistance 4.77±0.47 4.28±0.68

Health management 4.19±0.75 3.92±0.78

Housework assistance 3.90±0.85 3.99±0.81

Psychological support 4.08±0.77 3.97±0.75

Administrative work 4.11±0.69 3.88±0.77

Self development 3.42±0.94 3.44±0.85

Total 4.08±0.59 3.92±0.66

LTC=Long-term care.

-2.21, p=.028), 전체 장기요양서비스의 경력별 서비스 제공 

빈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21, p=.227).

요양보호사의 경력별 서비스 제공 숙련도는 3년 이상의 경

력 요양보호사가 3년 미만 경력 요양보호사보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숙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수발서비

스(t=-4.80, p<.001), 건강관리서비스(t=-3.71, p<.001), 정서

적 서비스(t=-3.16, p=.002), 행정업무 서비스(t=-2.44, p=.015)

의 숙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장

기요양서비스의 경력별 숙련도의 차이에서도 3년 이상 경력

의 요양보호사에서 더 숙련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3.27, p=.001)(Table 3). 

4. 실무경력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의 차이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업무 난이도별 서비스 제공 빈도

에서는 5단계 업무난이도의 서비스 제공 빈도(t=-2.70, p=.007) 

에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Figure 

1).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업무난이도별 숙련도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 요양보호사가 3년 미만 경력 요양보호사 보다 숙련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이도 3단계(t=-3.00, p=.003), 난이도 

4단계(t=-3.61, p<.001), 난이도 5단계(t=-3.78, p<.001) 업무

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숙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Figure 2).

논 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50세 이상의 대상자가 68.2% 이

상이었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17.8%였

다. 이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단기간 

내에 공급하기 위해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특별한 자격 조건

을 두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고[7], 현재 요양보호사를 

일정 시간의 교육과 시험만으로 노인요양을 할 수 있는 자격

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고한 Son [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따라서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

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학력과 높은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

한 교육방법과 쉬운 교육 내용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

이 필요하고, 앞으로 치매 케어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업

무 내용과 난이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자격 

요건으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 및 숙련도 평균

은 각각 4.08±0.59와 3.92±0.66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서비

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보여주는 업무는 식사 수발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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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Frequency and Competency for Difficulty of LTC Services by the Length of Job Experience (N=383)

Difficulty of 
LCT services 

 Frequency by length of job experience  Competency by length of job experience

＜3 year (n=162) ≥3 year (n=221)
 t (p)

＜3 year (n=162) ≥3 year (n=221)
t (p)

M±SD M±SD M±SD M±SD

2nd 3.48±1.05 3.55±1.11 -0.67 (.504) 3.80±0.92 3.84±0.98 -0.41 (.679)

3rd 4.27±0.56 4.30±0.58 -0.49 (.627) 3.87±0.69 4.08±0.67 -3.01 (.003)

4th 4.03±0.66 4.11±0.63 -1.24 (.215) 3.71±0.66 3.95±0.65 -3.61 (＜.001)

5th 4.05±0.66 4.23±0.63 -2.70 (.007) 3.82±0.70 4.09±0.69 -3.73 (＜.001)

LTC=Long-term care.

Figure 1. The frequency of difficulty for LTC services by
length of job experience.

Figure 2. The competency for difficulty of LTC services by
length of job experience.

지원, 대소변 수발하기와 같은 신체수발 지원 업무(4.77±0.47, 

4.28±0.68)였고 가장 낮은 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보여

주는 업무는 자기개발(3.42±0.94, 3.44±0.85)이었다. 식사준

비와 세탁하기, 주거환경 관리하기와 같은 가사활동 지원업무

의 평균은 각각 3.90±0.85와 3.99±0.81로 다소 낮았는데 이

는 본 연구대상자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가 아닌 시설에 종

사하는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가장 낮은 서비

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보여준 업무인 자기개발 업무에는 

대인관계 기술 습득하기, 상담기술 습득하기, 스트레스 관리

하기와 같은 업무들이 포함되는데 자기개발 업무에서 낮은 서

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Cho [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Cho [14]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자

기개발 업무의 낮은 빈도와 능숙도를 나타냈지만 요양업무의 

능숙한 수행을 위해 자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습득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

로 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에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

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보수교

육과정 개발 연구[9]에서도 컴퓨터 교육과 같은 정보화 교육

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요양보호사들의 74.2%가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교대근무나 경제적인 

문제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다른 연구들[3,19]에서는 자기 개발 업

무의 하나인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하

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Lee와 Choi [20]의 연구에서도 요

양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노인들의 감정을 이

해하는 서비스를 측정하였는데 이것은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의 대표적인 업무인 신체수발 지원 

업무뿐 만 아니라 노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대인관계 기

술 습득하기, 상담기술 습득하기와 같은 자기개발 업무의 숙

련도 또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보수교육 내용으로 자기개발 업무의 숙

련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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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은 이후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경력에 따른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

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3년 미만의 경

력을 가진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에

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숙련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3년 이상

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

호사에 비해 서비스 숙련도가 높았다. 특히 경력 요양보호사에

게서 신체수발(t=-4.80, p<.001)과 건강관리(t=-3.71, p<.001), 

정서적 서비스(t=-3.16, p=.002), 행정업무(t=-2.44, p=.015)에

서 업무 숙련도가 높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실무경력과 업

무의 난이도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의 차이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응급치료나 욕창 관리와 같은 5단계의 

업무(t=-2.70, p=.007)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 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년 미만과 3년 이

상 경력 요양보호사 모두에서 청소 세탁하기, 시장보기와 같

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 2단계 업무보다 건강상태 체크하기, 의

료기구 활용하기, 목욕 지원하기와 같은 3, 4, 5단계 업무의 빈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시설요양

보호사로, 시설요양보호사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직무비

교를 한 Hwang 등[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2단계 난이도

에 해당하는 업무인 가사지원서비스 업무수행 빈도가 재가의 

방문 요양보호사에서 높은 반면, 가사지원서비스를 제외한 업

무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현재 시설 요양보호사

가 방문 요양을 담당하는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와 업무 특성

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고 시설요양보호사의 직무 

교육 시 업무 수행 빈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업무 난이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숙

련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

양보호사는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에 비해 여가

활동 지원, 정보전달, 활동일지 작성하기와 같은 난이도 3단계 

업무(t=-3.01, p=.003)와, 영양 식단 관리, 의료기구 활용과 같

은 난이도 4단계업무(t=-3.61, p<.001)와, 응급치료나 욕창 

관리와 같은 난이도 5단계 업무(t=-3.73, p<.001)에서 숙련도

가 높았다.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16]의 

연구에서 근무 기간과 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분석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F=3.84, 

p=.010)와 일치하였고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사를 대

상으로 Ha와 Choi [21]와 Kang [22]의 연구에서도 임상경력

에 따라 업무성과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경력에 따른 업무의 위계를 두어서 경력

이 많은 숙련된 요양보호사에게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배정하

는 것이 노인요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요양업무의 질

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ujisawa와 Colombo [2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노령화 현

상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와 이에 따른 지

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 장기요양서비스비

용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 국가들에서 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1%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50년에는 GDP의 11~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요구의 

증가와 함께 이를 담당할 인력수급과 비용 마련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나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위하여 숙련된 인력이 제공하는 서

비스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숙련도가 낮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중에서 노인요양 보조자(care worker assistance)와 같이 덜 

숙련된 인력이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다시 정의하고 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예를 들면, 2000년 네덜란드

에서는 노인요양 보조자(care worker assistance)라는 새로

운 직종을 만들어지면서 가사일과 같이 덜 숙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숙련된 요양인력은 서비스 요구가 

많거나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숙련된 요양인력과 비숙련된 요양인력의 역할 구분은 장기요

양 시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3].

Park 등[24]은 발달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조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으로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같이 숙련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

양보호사 보조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에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업무의 

위계를 두고 그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본 연구의 분석 방향과 일맥상통하

다. 그리고 Cho [8]는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

계 개선과 자치회 조직, 윤리강령 제정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Choi와 

Moon [4]은 일본의 경우 개호복지사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무자격 상태의 요양 요원이 개호실무현장에서 3

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개호복지사 수험자격이 주어졌는데 지

금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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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업무의 숙련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im 등[10]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경력과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무와 급여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장기근속, 자기개발

에 대한 동기유발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질의 케

어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직 방지를 위

한 승급체계 및 경력경로 등을 제시하여 요양보호사의 경력개

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 업무 분석과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

른 업무의 분담은 현장에서 숙련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촉진할 

수 있고 이것은 향후 숙련된 요양보호사에게 치매전문요양보

호사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좀 더 전문성이 요구

되는 치매 케어를 숙련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요양보호사 업무의 

위계를 만들고 단계별로 업무를 숙련해 갈 수 있게 하고 숙련

도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여 요양업무를 효율적인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회수율이 83.2 

%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Kim과 

Cheon [25]의 연구에서 설문지 회수율은 71.2% 그리고 설문

지 사용률이 57.2%로 낮게 확인되어 본 연구를 타 연구와 비

교할 때 설문지 회수율이 낮지 않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회수

된 설문지 중 82부는 불완전한 응답으로 삭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우편을 이용한 설문 배포와 자기 기입식 설문 작성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면대면 설문 조사를 통해 불성

실한 설문 응답을 줄임으로써 더욱 설명력 있는 결과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설계 부분에서 기술

하였듯이 중앙치매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치매전문인

력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의 자료 일부를 분석한 연구로 요

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주요한 변수인 보수교육과 관련

된 설문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는 원 연구인 

“치매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의 보수교육과 관련

된 설문문항이 ‘치매교육과 관련된 보수교육’의 유무, 빈도 등

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지 않아서 분석에 활용되

지 못했다. 따라서 대상자의 보수교육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 및 숙련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숙련도는 자가보고 형식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로, 그 해석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숙련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지

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

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빈도와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

구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서비

스의 숙련도가 높게 나타났고 난이도가 높은 3, 4단계의 업무

에서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요양업무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서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와 같이 업무의 특성에 따

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요양보호사가 다른 요양인력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빈도와 숙련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를 고려하여 쉬운 교육내

용과 자기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역할과 업무내용에서 시설요양보호사와 

차이가 많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각 업무 영역

별 서비스 제공 빈도와 숙련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

성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경력을 3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요양보호사가 다른 요

양인력에 비해 학력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력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요양시설 기관평가

에 따른 시설의 질과 요양서비스의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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